
김필립 교수,‘美 노벨상’ 벤저민 프랭클린 메달 수상

하버드대학교 물리학자 김필립 교수가 미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메
달을 수상하였다.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은 김필립 교수의 메달 수상을 진심으로 
환영한다.

김필립 교수는 2005년 네이처에 그래핀의 물리적 특성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를 발표
하여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.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으로, 탄소 원자가 평면에 육각
형으로 연결된 투명 소재다. 

그래핀의 두께는 종이보다 100만 배 얇은 0.33나노미터(㎚) 밖에 되지 않지만 강도는 
강철보다 100~300배 뛰어나다. 열 전도성도 우수하고 전자 이동속도는 반도체인 실리콘
보다 140배 이상 빠르다. 이 연구 성과로 김교수는 노벨과학상 유력 후보로 떠오르기 시
작했다.

벤저민 프랭클린 메달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이다. 벤저민 프랭클린 메달 
수상자 중 122명이 뒤이어 노벨과학상을 수상하였다는 사실에서 이 메달의 권위와 상징
성이 매우 크다. 

김필립 교수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도 모두 마쳤고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
다.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은 김필립 교수의 지적 성장과 업적이 글로벌 학계에서 
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.   

한국노벨과학포럼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지식 친화적 생태계로 
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이다. 김필립교수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
노력해온 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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